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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M은 인터넷 트래픽을 전송하고 제어해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품이나 솔루션을 지칭한다.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ITM 기술은 부하분산 제품군, 캐싱·콘텐츠 전달 제품군, QoS 제품군, 프로토콜 가속 제품군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은 모두 ITM을 구성하는 기술이지만 트래픽을 관리하는 측면은 각 기술별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ITM을 구성하는 기술들의 특징과 기술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ITM이라는 용어는 Internet Traffic Management의 약자로 인터넷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이다. ITM에 내포된 용어로 분류할 경우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ITM을 ‘물리적 속도의 한계를 갖는 인터넷 망에 논리적이고 지능적인 기술을 적용해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솔루션"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지만 추상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인터넷 트래픽을 전송하는 것 외에 트래픽을 제어해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품이나 솔루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트래픽을 ‘전송"하는 기술분야로는 광 전송 기술, 메트로 이더넷 기술, 초고속 인터넷 기술, 이더넷 L2/L3 스위치 기술, 라우터 기술, 라우팅 프로토콜 기술 등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ITM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에는 부하분산(Load Balancing) 기술, 캐싱(Caching) 기술, 콘텐츠 전달(Content Delivery) 기술, 대역폭 제어(Traffic Bandwidth Control) 기술, 프로토콜 가속(Protocol Acceleration) 기술 등이 있다.
ITM 구성 분야
구체적으로 ITM분야에 속하는 기존의 대표적인 제품들은 기술적인 분류와 유사하게 부하분산 제품군, 캐싱·콘텐츠 전달 제품군, QoS 제품군, 프로토콜 가속 제품군으로 <그림 1>과 같다. 

각 제품군들은 동일한 ITM을 구성하는 제품군들이지만 트래픽을 관리하는 측면은 사뭇 다르다. 인터넷의 트래픽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예를 들어서 OSI 참조 모델에 의해 Layer 1∼7 계층에 따라 트래픽은 다른 특성을 갖고 용어 또한 다르다. 이와 같이 ITM 분야에서도 트래픽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듯 각 분야의 바탕기술도 서로 다르다. 

▲부하분산 기술
부하분산 분야는 인터넷의 요청 트래픽들의 경로와 내용을 변조하여 서비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확장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인터넷 웹 서버의 앞단에 위치하여 여러 웹 서버들을 가상화, 하나의 웹 서버처럼 동작하게 하는 것이 기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일반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적용되어 서버부하 분산(server load balancing)으로 정착되었다. 최근 들어 부하분산 분야는 SLB 분야뿐만 아니라 파이어월이나 VPN 장비에 대한 부하분산 기능(FWLB/VPNLB), 리다이렉션 기능, 네트워크/링크 로드 밸런싱(Network load balancing), 각종 응용 서버(ex. IDS, DNS, WAS)의 로드 밸런싱 기능 등으로 기술적 발전을 이뤄 현재 L4·L7 스위치로 발전한 상태이다.

서버 로드 밸런싱의 예를 <그림 1>로 설명하면 여러 대의 서버를 리얼서버(real server)라고 부르고, 리얼서버들의 집합을 클러스터(cluster) 혹은 가상 서버(virtual server)라고 부른다. 이 같은 구성에서는 웹 서비스(HTTP, TCP port = 80)와 이메일 서비스(SMTP, TCP port=25)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하여 서버 로드 밸런싱을 제공한다.

GSLB는 신뢰성과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공간과 지역적 공간 모두에서 리얼서버를 분산 배치하여 이를 로드 밸런싱하는 기능을 말한다. SLB는 단일 대역내에 있는 서버들에 대한 부하 분산만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Local SLB라고 할 수 있다. GSLB의 예는 <그림 2>와 같다. www.a.com이라는 사이트를 전세계 사용자가 접속하는 경우에 각 지역(Asia, Europe, America)마다 Local SLB를 구축한다. 각 지역의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을 하였을 때,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거나 응답속도가 빠른 쪽으로 서비스 요청을 분산시킨다. 

GSLB는 다국적 기업의 웹사이트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e커머스 사이트에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백업 사이트 구축, 대단위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e커머스에 필요한 기능이다. GSLB의 구축과 사이트 관리는 Local SLB에 비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뢰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이트와 전송 데이터의 양이 많은 인터넷 사이트가 확산됨에 따라 CDN(Contents delivery networks)과 더불어 점차 범용화되고 있다.

▲ 캐싱 기술
웹 캐싱(Web Caching) 기술은 요청빈도가 높은 웹 콘텐츠를 사용자와 가까운 로컬 캐시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가 캐싱된 콘텐츠에 대한 재요청때 원격지의 웹 서버 대신 로컬 캐시서버에서 응답함으로써 응답속도를 개선하고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감해주는 솔루션이다.

기존의 캐싱 서버는 초기에 정적인 콘텐츠(텍스트나 이미지 데이터)를 주로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의 웹사이트는 단순한 정적인 콘텐츠의 제공에서 벗어나 DB와 연동되는 동적인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e커머스 및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에서 콘텐츠를 개별화하기 위해 웹 데이터베이스(Web Database) 구축은 보편화되고 있다. 최근의 캐싱 솔루션은 정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동적인 콘텐츠(ASP, JSP, CGI, PHP 등)의 캐싱을 지원한다. 따라서 동일한 동적 페이지 요청시 유효성을 보장하면서 반복적인 스크립트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버 성능을 향상시키고 응답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캐싱 솔루션은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응답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스트리밍 캐싱 기술을 제공한다. 스트리밍 캐싱 기술은 자주 사용되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캐싱한 후 반복 요청시 빠른 속도로 서비스하는 기술이다. 웹캐싱과 마찬가지로 forward caching과 reverse caching의 형태로 활용된다. 현재 스트리밍 기술 관련 3대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WMT, 리얼네트웍스의 Real G2, 애플컴퓨터의 QuickTime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터넷 방송, e러닝, 온라인 쇼핑몰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멀티미디어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용자들이 대용량 멀티미디어 파일들을 즉시 다운로드할 만큼 빠른 접속회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리밍 캐싱 기술 및 제품은 향후 멀티미디어의 확대와 더불어 중요한 부가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1> ITM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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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SLB의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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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GSLB의 구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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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캐싱 서버의 사용예

▲콘텐츠 전달 기술
CDN, 즉 콘텐츠 전달 망은 기본적으로 캐싱 기술을 응용하고 확대한 기술이다. 콘텐츠 전달 네트워크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경로상에 캐시 서버를 전략적으로 배치한 네트워크 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내에서 캐시 서버를 설치하여 콘텐츠 제공자(CP)로부터 가입자에게 도착하는 패킷 유실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CDN 솔루션의 핵심 기능에는 콘텐츠 전송(content delivery), 콘텐츠 라우팅(content routing), 콘텐츠 배포 및 관리(content distribution/management) 기능으로 분리할 수 있다. CDN에 대한 콘텐츠의 이동 경로는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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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CDN 구성도 


가입자가 빠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위치의 콘텐츠 전송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가입자의 요청에 대하여 최적의 서버를 할당하는 기능을 콘텐츠 라우팅 서버가 담당한다. 콘텐츠 라우팅 서버를 혹은 CDN controller라고 불리기도 한다. CDN controller를 구현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DNS-based 방식을 많이 채용하고 있고, DNS를 변형한 Proximity-based 방식도 존재한다. 

콘텐츠 배포 및 관리 서버는 CDN core라고도 불린다. 이 서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웹 콘텐츠를 콘텐츠 전송 서버 팜내의 캐싱 서버로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원본 콘텐츠와 캐싱 서버내의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동기화하는 기술이 핵심기술 중의 하나이다. 또한 에러 콘텐츠에 대한 rollback, 전송 에러에 관한 자동 보정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CDN 서비스는 대용량 콘텐츠 및 동적이고 실시간적인 콘텐츠를 배포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콘텐츠 전송 서버는 에지 팜(Edge Farm) 혹은 캐싱 서버 팜이라고 불리고, 여러 종류의 콘텐츠 타입을 전송한다. 일반적으로 웹 콘텐츠, 스트리밍 미디어, 응용 프로토콜 등이 있다. 특히 스트리밍 미디어에는 Microsoft WMT, Real, QuickTime을 Live·On-demand 방식으로 수행한다. 콘텐츠 전송서버는 캐싱 서버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담당해 구축효과에서도 업스트림의 대역폭을 절감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역폭 제어 기술
기업내에서는 ERP, VoIP, VPN, 그룹웨어 등 다양한 미션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비업무용 애플리케이션과 혼재되어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구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중요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들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역폭의 증설이 일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하지만 업무용 애플리케이션과 비업무용 애플리케이션간의 서비스를 차등화 하지 않는다면 대역폭의 증설만으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대역폭 관리, 일명 QoS(Quality of Service) 장비이다. QoS 장비는 회선의 업그레이드 없이 기존의 네트워크 대역폭(bandwidth)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QoS장비는 인터넷 사용자들과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룰에 의하여 분류(classification)하고, 분석 툴(analysis tool)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정책(policy)에 따라 트래픽의 우선순위를 조절하여 대역폭을 제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QoS장비는 기본적으로 분류기능, 분석기능, 대역폭 제어기능, 관리(리포팅)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패킷 분류기능은 호스트별, 사용자별, IP별, 애플리케이션별로 패킷을 구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bandwidth의 사용량을 측정해 정책의 기본 정보로 삼는다.

<그림 6>은 대역폭 제어 장비 기능에 대한 활용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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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림 6>과 같이 우선 트래픽을 사용자와 트래픽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여기서는 VoIP, 동영상(streaming), 기타 트래픽으로 분류했다. VoIP는 서비스의 품질 보장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트래픽으로 최고 우선순위로서 서비스될 것이다. 각 VoIP세션은 64Kbps의 대역폭을 보장받게 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남은 대역폭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책정되어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대역폭을 할당받는다. 반면에 비 업무용 트래픽과 실시간성을 요하지 않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낮은 우선순위로 남은 대역폭을 할당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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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가속 기술
프로토콜 가속 기술은 복잡하고 계산량이 많은 프로토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모듈이나 장비를 장착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이다. 프로토콜은 일반적으로 웹(WEB) 프로토콜인 HTTP, 보안 프로토콜인 SSL, IPSEC 등이 있고, 이에 TCP/IP 자체의 오버헤드를 줄이려는 TOE(TCP Offload Engine) 등도 있다. 

특히 웹 트래픽 가속 기술은 가속을 위해서 일반 웹서버가 아닌 웹 트랜잭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OS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압축기법을 사용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실질적인 양을 줄여서 웹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데이터 캐싱을 병행해 웹서버의 트래픽 부하를 줄여준다.

SSL accelerator 장비도 최근 등장하고 있는 웹 가속 솔루션중의 하나이다. SSL 가속 장비는 전자상거래, 금융거래시 SSL를 사용할 경우 계산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암호/복호화기능과 키 협상(negotiation) 부분을 고속으로 수행하여 일반 웹 서버로부터 SSL 계산량을 오프로드(offload)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다. SSL에 최적화된 고속의 ASIC을 채용하여 초당 처리량을 최대한 늘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SSL이 웹 서버의 보안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프로토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VPN서비스에서도 SSL 프로토콜을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SSL 가속기 및 이와 관련된 SSL 가속 기술은 중요한 향후 기술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